2026. 8. 5(수)
문의 : 신세계푸드 홍보팀
       남우현 파트장 02-3397-6177 / 010-5033-3844
       이재길 파트너 02-3397-6206 / 010-3025-0217
 (
보도자료
)

“해보니 또 연다”…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다점포 가맹점주 확산 
 전체 매장 중 다점포 가맹점주 매장 비중 15% 넘어서…평균 2.6개점 운영
합리적 투자비용,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바탕으로 기존 가맹점주 추가 출점 지속 증가
다점포 가맹점주의 안정적 운영 위해 운영 노하우 및 마케팅 적극 지원하며 동반성장 이뤄낼 것


[사진 설명] 기존 가맹점주가 추가 운영 중인 노브랜드 버거 이마트 해운대점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기존 가맹점주들의 추가 출점에 힘입어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주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합리적인 투자비용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가맹점주들이 추가 출점에 나서면서 브랜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5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개 이상 노브랜드 버거 매장을 운영 중인 다점포 가맹점주의 매장은 총 42개점으로, 2023년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장에서 다점포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의 비중도 같은 기간 9%에서 15%로 확대됐다. 현재 노브랜드 버거 매장 7곳 가운데 1곳이 동일 가맹점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다점포 가맹점주들은 1인당 평균 2.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가맹점주는 총 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신세계푸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기존 가맹점주들이 실제 매장 운영을 통해 수익성과 운영 안정성,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추가 출점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선보인 소자본 창업 모델 ‘콤팩트 매장’이 다점포 확대에 속도를 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 콤팩트 매장은 약 15평 규모에 9000만원 초반의 투자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가맹점주가 느끼는 추가 투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매장 규모는 줄였지만 조리 동선과 공간 효율을 최적화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메뉴 조리 과정과 운영 시스템도 표준화해 기존 매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인력을 활용해 추가 매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점에 호응을 얻어 콤팩트 매장 론칭 이후 다점포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 수는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노브랜드 버거는 합리적인 투자 비용과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가맹점주의 추가 출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상권 분석과 매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브랜드 버거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기존 가맹점주들이 첫 매장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출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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